
특집｜가족사랑2018년 9월 21일6 금요일

“두아이공부시키려면은퇴안돼…돈많이벌어야해요”

천생연분(天生緣分).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을뜻하는한자성어다.

프로농구 전주 KCC의 베테랑 가드 전태
풍(38)과 그의 아내 미나 터너(37)는 천생연
분이라는말이잘어울리는부부다.

둘은 유년시절 미국 LA에서 가까운 이웃
으로 친하게 지냈다. 흑인인 아버지와 한국
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라는 공
통점 때문에 더 가깝게 지냈다. 전태풍이 중
학교 진학과 함께 애틀랜타로 이사를 가면
서 멀어졌지만, 이들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
았다.

농구명문 조지아공대를 졸업하고 프랑스
에서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이어온 전태풍
은 어머니의 나라에서 농구를 하기 위해
2009년귀화혼혈선수신분으로한국을찾았
다.미나씨는한국에서영어강사일을하고
있었다. 최근경기도용인에있는 KCC 체육
관에서 만난 전태풍은 한국에서 다시 아내
를 만난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와이프 15년만에다시만났어요.만나자마
자 ‘결혼 해야겠다’ 느낌 왔어요. 농구하러
한국에 왔는데, 다른 목표(결혼)가 바로 생
겼어요.”

뀫추석이특별한전태풍가족
둘은 1년 열애 끝에 2010년 평생가약을

맺었다. 어린시절 소꿉친구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 어느 덧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태풍-미나 터너 부
부 사이에는 두 아이(전태용, 전하늘)가 있
다. 첫째 태용이(6)는 성남 판교에위치한 국
제학교, 둘째 하늘(4)이는 어린이집을 다니
고있다.

추석은전태풍가족에게모처럼친척들을
만나는 특별한 명절이다. 설날에는 프로농
구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친척들을 만
나기 어렵다. 전태풍은 “추석 때 친척들 만
나요. 엄마 형제들이 인천에 많이 살아요.
같이맛있는음식먹고애들도잘놀아요.설
날에는 못가니까 추석이 중요해요”라며 웃
었다.

첫째인 태용이는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안다. 미나 씨는 “태용이는 유치원 다닐

때랑 학교 다니면서 추석에 대해 배웠어요.
하늘이는 어린이집에서 ‘한복입는 날’로 알
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전태풍은 “나는
농구만알고다른건잘몰라요.추석에대해
서도 애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라고 말했
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고 있는 KBL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구단 숙소
합숙을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새 시즌을 준
비 중인 선수들은 집에서 체육관으로 출·퇴
근 생활을 하고 있다. 숙소를 폐지하기 이전

부터 KCC는 선수단 통제가 심한 편은 아니
었기 때문에 전태풍은 오프시즌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지난 여름에는 가족
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LA에 있는 처
갓집에서두달가량을머물기도했다.

미나씨는 “시즌에는일주일에한번정도
보지만, 오프시즌에는 매일 남편을 봐요. 운
동하고 오면 힘들텐데 아이들 목욕시키고
같이많이놀아줘요”라고말했다.

전태풍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집에 들
어갔는데 와이프 표정에 ‘피곤하다’ 느낌 있

으면알아서해요.근데내가진짜힘들때는
와이프한테 ‘나 너무 피곤해’하고 쉬어요.
그런거 서로 이해하니까, 사이도 좋고 계속
잘지내요”라며미나씨를바라봤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전태풍은“결혼하기전에는내마음대로하고
화도 쉽게 냈어요. 아빠가 되면서는 책임감
많이생기고화나도한번생각하고,참고,다
른 입장도 생각해보고, 와이프랑 얘기도 더
해보고….착해졌어요”라며미소를지었다.

뀫전태풍, 은퇴 할수없는이유는?
1980년생인 전태풍은 어느 덧 30대 후반

의노장선수가됐다.은퇴를생각해야할나
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역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는 “내가 무릎, 발목, 허리
아프면 ‘몸이 안 되겠다’ 생각할텐데,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지금 그만두
면아쉬울것같아요.좀더선수생활을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태용이 학교를
한번갔는데,대학교보다더넓고커서놀랐
어요. 여기(KCC체육관)보다 큰 체육관이
3개나 있어요. 너무 비싸요. 난 은퇴할 수 없
어요.돈많이벌어야해요”라며웃었다.

그가 “둘째도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두
명 보내면 30% 할인 해준다고…”라 말하자
옆에 있던 미나 씨가 “아니, 10% 할인이야”
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태풍은 “10%? 오 마
이 갓, 은퇴하면 안 되겠어”라고 말했다. 아
빠의 마음은 모른 채 체육관 한켠에서 신나
게 공을 튕기는 태용이를 향해 전태풍이 한
마디를 꺼냈다 “야, 너 아빠가 이렇게 힘들
게버는거알아?”

전태풍이 가족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 바로 농구다. 그에게 농구는 인생 그
자체다.아내와재회할수있었던것도농구
를 하기위해 한국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 생활을 하
면서 후배들에게 재미있는 농구를 전수하고
싶은마음이다.

“나는농구밖에몰라요.한국에서코치하
고 싶어요. 한국 농구는 너무 딱딱하고 경직
되어 있어요. 맨 날 뛰고… 몇 년 있으면
2020년이에요. 새로운 농구를 해야 해요. 오
래된 농구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냥 뛰는 농
구는 아마추어도 할 수 있어요. 프로다운 기
술 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죠. 한국 농구
문화 바꾸는 걸 돕고 싶어요.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조금만 바꿔나가면 더 재밌고 신나
게 농구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한국농구 만
들고싶어요.” 용인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LA 유년시절 소꿉친구이던 아내 미나
15년만에 한국서 만나 부부가 될줄은
아빠꺞된 후 책임감 생기고 착해졌어요
친척들 만나는 추석,꺠우리에게도 특별

난농구밖에몰라…코치도하고싶어요
한국 농구문화 재미있게 바꾸는게 꿈

남자프로농구 KCC 베테랑 가드 전태풍(왼쪽 두 번째)은 어린시절 소꿉친구였던 미나 터너(오른쪽) 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전태풍이 KCC체육관에서 가족들
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용인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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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사랑KCC꺠전태풍 패밀리

-아빠 전태풍


